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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훈 "본가에 조진세 같이 살았다…거의 양아들"

등록 2025.10.24 11:07:10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방송한 MBC TV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선 유튜브 채널 '숏박스'를 운영 중인 코미디언 김

원훈·조진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사진=MBC '구해줘! 홈즈' 캡처) 2025.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지아 인턴 기자 = 코미디언 김원훈이 본가에서 코미디언 조진세와 함께 생활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방송한 MBC TV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선 유튜브 채널 '숏박스'를 운영 중인 김원훈·조진세가 게스트로 출

연했다.

앞서 김원훈이 출연진과 함께 본가로 가자 그의 어머니는 "촬영하면 얘기 해줘야지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하냐"고 했다.

김원훈은 "본가에서 진세가 양아들처럼 가족들이랑 지냈었다. 거의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임우일이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자 김원훈은 "그냥 대화 좀 하면 안 되냐"며 짜증냈다.

임우일은 "어머니가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했다. 이에 김원훈 어머니는 "나 약속 취소했다"며 농담했다.

이후 어머니는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4만원으로 시작했다"며 "인천에 산지 40년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방은 2개밖에 없었지만 행복했다. 워낙 남편이랑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힘들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ja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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